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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2024년 세계보건기구(WHO) 
집행이사국으로 내정

- 향후 3년간 WHO의 예산·전략 수립 및 보건 현안 대응 주도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0월 16일(월)부터 10월 20일(금)까지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되는 세계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제74차 

서태평양 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에서 우리나라가 2024년 5월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WHO 집행이사국(2개국)* 중 하나로 내정되었다고 밝혔다.

    * 서태평양 지역에 배정된 5개의 WHO 집행이사국 중 임기가 만료되는 국가가 있으면, 당해 연도 
지역위원회에서 다음 WHO 집행이사국을 내정하고, 다음 연도 5월 세계보건총회에서 이를 확정

  WHO 집행이사회(Executive Board)는 총 34개 집행이사국(3년 임기)으로 

구성*되며, 서태평양 지역에는 현재 일본, 말레이시아, 중국, 미크로네시아, 

호주 총 5개국이 배정되어 있다.

    * ’23.10월 기준 서태평양 지역 집행이사국 임기 : 일본(’21.5-’24.5), 말레이시아
(’21.5-’24.5), 중국(’22.5-’25.5), 미크로네시아(’22.5-’25.5), 호주(’23.5-’26.5)

  내년에 임기가 만료되는 일본과 말레이시아의 자리에 우리나라 외에 뉴질랜드, 

브루나이도 진출 의사를 표명하였으나, 회원국 간 논의를 통해 우리나라와 

브루나이가 WHO 집행이사국이 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2024년 5월에 예정된 제77차 세계보건총회에서 우리나라의 WHO 집행

이사국 진출이 최종 확정되면, 이는 우리나라가 WHO에 가입(1949년)한 이후 

여덟 번째 집행이사국 진출임과 동시에 최초로 이임 이후 1년 만에 다시 

진출하게 되는 것으로, 임기가 만료되는 2027년 5월까지 서태평양 지역의 

대표로서 WHO의 정책 결정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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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이사국은 보건 분야 전문가 한 명을 집행이사로 선정하며, 집행이사는 

정기 집행이사회(연 2회, 매년 1월ㆍ5월)에 참여하게 된다.

    * 그간 우리나라 집행이사 역임 사례 : 이용승 전(前) 중앙보건소장(’60-’63), 이성우 
전(前) 국립보건원장(’84-’87), 신영수 전(前) WHO 서태평양 지역사무처장(’95-’98), 
엄영진 전(前) 보건복지부 실장(’01-’04), 손명세 전(前)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
(’07-’10), 전만복 전(前) 보건복지부 실장(’13-’16), 김강립 전(前) 식약처장(’20-23’)

  이로써 WHO 집행이사회나 총회에서 WHO의 예산ㆍ결산, 주요 사업 전략 

및 지역 종합계획(프레임워크)을 수립하는 데 우리나라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국제적 보건 현안을 다루고 대응 전략을 수립함에 있어 

우리나라가 추구하는 가치와 우선순위를 적극 반영하고 정부 정책과의 연계와 

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번 지역위원회에 수석대표로 참여한 보건복지부 이호열 국제협력관은 

“이번 집행이사국 내정은, 앞으로 WHO의 현안 대응과 전략 수립에 있어 

우리나라가 서태평양 지역의 대표로서 기여와 조언을 지속해 달라는 국제

사회의 요청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밝히면서,

  “서태평양 지역을 포함한 모든 인류의 보편적 건강권을 보장하고 미래의 

보건위기에 철저히 대비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가 WHO 집행이사국

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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